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’25.4.11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

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Ⅰ. 국내

□ 기관

ㅇ 기계硏, 수소 충전 중 온도 상승 방지 기술 개발…경제성↑(`25.4.10, 연합뉴스)

- 한국기계연구원은 고압수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온도 상승을 막아 

효율적인 냉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힘

- 기계연 김대환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350바(bar)급 고압수소 충전 모사

시험을 통해 탱크 내부 온도 상승을 5도 이내로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

- 비압축성 유체를 활용해 별도의 냉각(영하 40도) 수소 주입 장치 없이도

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어 충전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

□ 정부

ㅇ 산업부, 주요국과 청정에너지 확대 가속·기술혁신 논의(`25.4.10, 뉴시스)

-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글로벌 주요국이 참여하는

제16차 청정에너지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를 개최해

청정에너지 확대 가속화와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 

- 이번 회의는 24개 회원국 에너지부처 정부 고위급,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

약 280여명이 참여했으며, 한국은 이번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▲청정

전력 확대 ▲미래연료인 수소 활용 촉진 ▲인공지능(AI)과 에너지 혁신 

등을 올해 에너지장관회의 주요 의제로 제안

https://search.naver.com/p/crd/rd?m=1&px=559&py=1191&sx=559&sy=491&vw=1920&vh=929&bw=672&bh=2889&bx=159&by=655&p=i%2FO4bspzL8VssbP6GZKssssssRs-414456&q=%EC%88%98%EC%86%8C&ie=utf8&rev=1&ssc=tab.news.all&f=news&w=news&s=ckJmMW5Fzx%2Fxuv6vJQZ8Tw%3D%3D&time=1744259209887&abt=%5B%7B%22eid%22%3A%22IMAGE-SEARCH-RANKING%22%2C%22vid%22%3A%2227%22%7D%5D&a=nws*a.tit&r=8&i=880000D8_000000000000000015321791&g=001.0015321791&u=https%3A%2F%2Fwww.yna.co.kr%2Fview%2FAKR20250410072000063%3Finput%3D1195m
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50409_0003132981


□ 지자체

ㅇ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에너지로…제주에 청정수소 생산시설 구축(`25.4.10, 연합뉴스)

- 제주도는 환경부 주관 '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'

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30억원(국비 91억원, 도비 39억원)을

확보했으며,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에서 하루 500㎏ 청정수소를 생산하는

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

-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시설은 현재 58% 수준인 음식물류 

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가동률을 기반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

열원을 제외한 잉여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㎏를 생산하게 됨

ㅇ 경남도, 선박용 액체수소 실증설비 2027년 구축 목표 추진(`25.4.10, 노컷뉴스)

- 경상남도는 2027년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 설비 구축을 목표로 올해 2차 

연도 사업을 추진함

- 조선해양 분야의 미래 핵심 동력인 액체수소 기반 선박 기술 개발과 

상용화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

선정돼 추진 중

- 도와 거제시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195억 원을 들여 거제 한국조선

해양기자재연구원 대체연료본부 부지에 극저온 기자재 육상실증 설비를

구축하며, 2차 연도인 올해는 전기 배선 등 기반 시설 공사, 액체수소 

실증 설비 상세설계·장비 발주,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성평가·

안전 검증 등을 추진

□ 해외시장

ㅇ 이집트-프랑스, 76억달러 그린수소 플랜트 개발 협정 체결(`25.4.9, 투데이에너지)

- 이집트와 프랑스가 총 70억유로(약 76억달러)에 달하는 협정을 체결하며,

양국은 그린 수소 생산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음

- 이집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소 시장의 5~7%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

수립했으며, 초기에는 생산된 수소 전량을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수출

한다는 계획

https://search.naver.com/p/crd/rd?m=1&px=691&py=766&sx=691&sy=466&vw=1920&vh=929&bw=672&bh=2857&bx=291&by=230&p=i%2FOgydqVOswssnXwWF8ssssss7l-482632&q=%EC%88%98%EC%86%8C&ie=utf8&rev=1&ssc=tab.news.all&f=news&w=news&s=zIZF0p%2Fk1tgf3MJy%2F9A9bg%3D%3D&time=1744262102152&abt=%5B%7B%22eid%22%3A%22VIDEO-FIXED-RANKING%22%2C%22vid%22%3A%2217%22%7D%5D&a=nws*c.tit&r=2&i=880000D8_000000000000000015321909&g=001.0015321909&u=https%3A%2F%2Fwww.yna.co.kr%2Fview%2FAKR20250410077200056%3Finput%3D1195m
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6322675?utm_source=naver&utm_medium=article&utm_campaign=20250410011621
https://search.naver.com/p/crd/rd?m=1&px=798&py=5131&sx=798&sy=531&vw=1920&vh=929&bw=672&bh=12281&bx=398&by=4595&p=i%2FOpylqo1LVsssUfq8Kssssss00-201978&q=%EC%88%98%EC%86%8C&ie=utf8&rev=1&ssc=tab.news.all&f=news&w=news&s=Msx7zPw5PBGvEEZ08glKuA%3D%3D&time=1744268649637&abt=%5B%7B%22eid%22%3A%22VIDEO-FIXED-RANKING%22%2C%22vid%22%3A%2217%22%7D%5D&a=nws*f.tit&r=53&i=8813C2CC_000000000000000000110188&g=5300.0000110188&u=https%3A%2F%2Fwww.todayenergy.kr%2Fnews%2FarticleView.html%3Fidxno%3D281672


Ⅱ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ㅇ 온타리오 정부, 수소 혁신 기금 예산 3천만 달러로 확대(Ontario.Ca, 25.3.31)

- 온타리오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, 청정 에너지 선도 확보를 위해 

`23년 1,500만 달러였던 수소 혁신 기금* 예산을 3천만 달러로 확대할 

예정이라고 발표함

* 새로운 수소 혁신 기금은 전력망 통합을 포함해 교통,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

수소 응용 프로젝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

- 독립 전력 시스템 운영자(IESO)*가 기금 집행을 담당하며, 성공적인

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온타리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와 경제 

경쟁력 강화 목표를 추진할 예정임

* 독립 전력 시스템 운영자(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, IESO)

: 온타리오 주의 전력망 운영과 관리, 에너지 시장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

 자료: Daily Commercial News, 수소 저장 탱크

https://news.ontario.ca/en/release/1005717/ontario-doubling-hydrogen-innovation-fund-to-30-million-to-protect-ontario-jobs
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ㅇ CF Industries·제라·미쓰이, 40억 달러 규모 블루 수소-암모니아 프로젝

트 합작 투자 발표(HydrogenInsight, 25.4.9)

- CF Industries·제라·미쓰이는 저탄소 암모니아 생산시설의 건설, 운영,

그리고 판매계약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기 위한 합작 투자를 공식 발표함

- 세 기업은 합작 투자를 통해 연간 140만 톤의 암모니아 생산시설을 건설해

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

- 해당 프로젝트는 Technip Energies가 10억 유로 이상의 EPC 계약을 수주하여

루이지애나에서 블루 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할 예정임

- 건설은 `26년에 시작되어 `29년 운영 개시 예정이며, CF Industries가 

40%(5억 5천만 달러 투자), 미쓰이가 25%, JERA가 초기 35%(단, 올해 말까지

최소 20%로 전환 가능) 지분을 보유함

- 각 파트너는 지분에 따라 암모니아 오프테이크를 담당하고 ,

CF Industries는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책임을 지며, 수출 가능성도 

모색 중이라고 밝힘

* 특히 EU의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으로 인해 기존 제품 대비 경쟁력 확보 전망)

    자료: CF Industries, 합작 투자 서명 사진

https://www.hydrogeninsight.com/production/fertiliser-producer-cf-industries-partners-with-japanese-giants-for-4bn-louisiana-blue-hydrogen-to-ammonia-complex/2-1-1804874

